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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은 2021년 세계경제포럼(일명 ‘다보스포럼’) 개최에 앞서 내놓은 2021년 

세계 위험 보고서(The Global Risks Report 2021)의 내용 중 우리의 관심을 끌 만

한 몇 가지를 발췌하여 간추린 것이다.

> 2021년 세계 위험 보고서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, 

 - 전세계적 유행병, 경기 침체, 정치적 혼란,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기후위기로 

인한 지구촌 황폐화를 가장 크게 거론한다. 

 - 말할 것도 없이 위험 측면에서 지난 1년간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세계적 

유행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이다.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험

성은 2020년에는 10위에 올랐는데 지금은 1위까지 치솟았다.

> 전망에서는 

 - 환경 위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며, 직전에 가진 설문 조사에서도 가

능성과 영향면에 있어서 여전히 최고의 위험으로 남아있다. 

 - 중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후속 영향의 위협을 받

을 것이며, 

 - 지정학적 안정성은 향후 5~10년 동안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. 

2021년 위험 보고서는 세계 

경제 포럼의 글로벌 위험 인

식 설문 조사를 통해 다양한 

응답자의 데이터와 통찰력을 

기반으로 하는데, 설문 조사에

는 다양한 지도자 그룹 650명 

이상의 포럼 회원이 참여했다. 

오른쪽은 2021년 세계를 위협

할 10대 위험이다. 가능성 측

면과 영향 측면으로 본 위험

들을 각각 10가지씩 나열하였



는데, 여기서 가능성 높은 10대 위험 중 4개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1위가 극

한기상, 2위가 기후행동 실패, 3위가 인간 환경 피해라는 점이 눈에 띈다.

영향력 측면에서 2021년도에도 우리를 위협할 가장 큰 위험은 지금 우리가 겪고 

있는 전염병으로 보고 있다.

코로나19의 낙진에도 불구하고, 보고서가 "인류에게 주는 실존적 위협"이라고 일

컫는 금년 위험 목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앞선 언급했듯이 기후 관련 문제

이다. 봉쇄와 국제 무역 및 여행 중단으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



제 회복이 시작하면 배출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.

한편, 향후 2년 내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기적 위협 중에는 전염병, 생계 

위기, 디지털 불평등, 청소년 환멸이 있다. 

향후 3~5년 동안 나타날 중기 위험으로 자산 버블 파열, IT 인프라 붕괴, 가격 불

안정 및 부채 위기를 제시하였다.

장기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, 국가 붕괴, 생물다양성 손실, 기술 발전의 해악을 우

려 요인으로 꼽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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